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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론I.

의상 은 해동 화엄종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경義湘

주의 황복사에서 출가하였고 년 그의 나이 세 때에 중국에 유학 가서 지엄

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년 세 때에 화엄일승법계도 를智儼   

저술하였다 년 세 때에 신라로 돌아왔고 년 세 때 부석사를 세웠다

의상에게는 대 제자가 있었다고 하며 화엄의 찰 가운데 일부도 그의十刹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의 교화력이 매우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예이

다 의상의 저술로 논의되는 것 중에 화엄경문답 과 백화도량발원華嚴經問答   

문 이 있는데 이 두 저술이 의상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白花道場發願文  

다른 견해가 있어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려대학교 강사 불교철학 전공

최연식 의상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사학 집한국사상사학회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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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연구하고자 하

는 주제인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 에 대한 것만 살펴보고자 한다 의상의 화엄사  

상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 먼저 연구하였고 그 뒤를 이어 국내학계에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우선 이기영의 화엄일승법계도의 근본정신｢ ｣ 에서는 화엄일승법 

계도 의 게송을 검토하였고 채인환의 의상화엄교학의 특성 ｢ ｣ 에서는 의상의 화

엄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시도하였다 이후에는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정밀화된다 전해주의 의상화엄사상사연구  에서는 의상의 화엄사

상을 성기 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고 고익진의 한국고대불교사상사性起   와

정영근의 의상 화엄학의 실천적 지향｢ ｣ 에서는 의상의 사상을 실천적 성격과 지

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김천학의 의상과 동아시아 불교사상｢ ｣ 에서는

의상사상을 동아시아의 불교사상의 지평으로 옮겨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또

우 아츠시 의 의상의佐藤厚 中道義｢ ｣ 에서는 의상의 화엄사상을 중도의 관점에

서 읽고 있다 필자는 의 관점에 동의하며 이 관점에서 의상의 화엄사상을佐藤厚

접근하지만 구체적 전개방식은 달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佐藤厚

논문에서는 화엄일승법계도 에 나오는 중도라는 단어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사상의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

편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도의 의미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는不一不異

장계환역 화엄사상사 보림사 쪽高峯了州 坂本行男 華嚴敎學 硏究 京都    

소화 년 초판 소화 년 쇄 쪽平樂社書店

이기영 화엄일승법계도의 근본정신 신라가야문화 제 호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소｢ ｣   

장원규 화엄교학 완성기의 사상연구 불교학보 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에서도 의｢ ｣   

상사상을 일정 부분 다루고 있다

채인환 의상화엄교학의 특성 불교문화연구소편 한국화엄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   

전해주 의상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쇄 쪽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쪽  

정영근 의상 화엄학의 실천적 지향 종교연구 집한국종교학회｢ ｣   

김천학 의상과 동아시아 불교사상 의상만해연구 집의상만해연구원｢ ｣   

의상의 불교학연구 창간호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그리고佐藤厚 中道義 佐藤厚｢ ｣   ｢

의상의 진리관 중도와 그 향방 의상만해연구 집의상만해연구원 에서는 의상의 중도｣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나왔다 김두진 의상 민음사 과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쇄는 의상화엄사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결론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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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장에서는 법계도 의 모습의 의미가 중도中道  

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고 장에서는 삼성 과 삼무성 을 다루면서三性 三無性

언어와 증득의 경지가 중도임을 말하고자 하며 장에서는 수십전법數十錢法

을 소개하면서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를 언급하고자 하고 장에서는 육상六相

을 통해서 일승원교 와 삼승별교 의 관계가 중도임을 말하고一乘圓敎 三乘別敎

나아가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계도 모습의 의미 중도II. ( ) :法界圖  

의상은 법계도 의 모습이 가지는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의미는 일  

승과 삼승의 조화중도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 중도 임을 말하고 있다 여中道

기서도 의상의 화엄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도임을 알 수 있다 그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본다

법계도 가 한 길로 표시된 것은 여래가 한가지 음 으로 법을 말함을 나타一音  

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법계도 가 여러번 회전된 것은 중생의 근기와 하고자 함  

이 여러 가지이어서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르침을 말한다는 것을 나타내기欲

위해서이다 이는 삼승교 를 말한다三乘敎

법계도 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은 훌륭한 방편은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법계 우주를 뜻함에 두루 하고 시간적으로는 십세 와 상응하法界 十世

여 원융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는 원교 를 말한다圓敎

법계도 가 사면 으로 이루어지고 네 가지 각 으로 이루어진 것은四面 四角  

사섭 과 사무량심 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는 삼승 에 의지四攝 四無量心 三乘

해서 일승 을 드러냄을 말한다一乘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一問 何故印文 唯有一道 答表如來    

一音故 所謂一善巧方便 何故多有繁廻屈曲 以隨衆生機欲不同故 卽是當三乘敎 何故一道無有始終

顯示善巧無方 應稱法界 十世相應 圓融滿足故 卽是義當圓敎 何故有四面四角 彰四攝四無量故 此義

依三乘 顯一乘 印相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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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계도 의 글자에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은 수행의 방편에서 보자면 인因  

과 과 가 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果 법계도 에서 글자가 여러 번  

꺾인 것은 삼승 의 근기와 하고자 함 이 같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三乘 欲

법계도 에서 처음의 글자와 맨 끝의 글자를 가운데에 둔 것은 처음 수행할 때  

와 수행을 마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법성가 의 진실한 덕法性家

과 용 이어서 그 성 은 중도 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德 用 性 中道

삼성 과 삼무성 언어III. ( ) ( ):‘三性 三無性 ’와증득‘ ’의 중도

불교에서는 부처가 증득한 경지를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

고 해서 언어를 빌리지 않고서는 부처가 증득한 경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대해 의상은 삼성 과 삼무성 을 통해서 언어와 증득三性 三無性

한 경지가 중도 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원래 삼성 과 삼무中道 三性

성 은 비유비무 의 중도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三無性 非有非無 이 중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二問 何故字中 有始終耶 答約修行    

方便 顯因果不同故 何故字中多屈曲 顯三乘根欲差別不同故 何故始終兩字 安置當中 表因果兩位 法

性家內 眞實德用 性在中道故 字相如是

삼성과 삼무성에 대한 유식학파의 일반적인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계소집성遍計所執

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性

들면 밤에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서 뱀인 줄 잘못 알았다면 이 뱀이라고 잘못 본 대상이

바로 변계소집성이다 그리고 의타기성 은 다른 것의 인연에 의지依他起性

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는 새끼줄이 의타기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성실성圓成實

은 의타기성을 제대로 보아 사물의 바른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性

변계소집성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의타기성은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相無自性

므로 실체인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원성실성은 사물의 바른 모습이 원래부터性無自性

공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삼성과 삼무성의 중도관계를 살펴보면 변계소집성은 원래勝義無自性

부터 없는 것이므로 공 의 의미이고 의타기성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유空

의 의미이고 원성실성은 사물의 바른 모습이므로 진공묘유 라는 중도의 의미이假有 眞空妙有

다 또한 삼성과 삼무성을 합쳐서 보아도 중도의 의미가 나타난다 변계소집성은 미혹한 마음으

로 볼 때 존재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비유비무 의 중도이다非有非無

의타기성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자성 은 존재하지 않自性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유비무 의 중도이다 원성실성은 진공묘유 여서 중非有非無 眞空妙有

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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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계가 언어와 증득한 경지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상의 중도 이해에 특

징이 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분별하는 마음으로 가르침과 증득한 진리를 살펴보면 가르침과 증득한 진리

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침과 증득한 진리는 원

래부터 중도 이어서 하나도 분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의상의 생각이다中道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묻는다 중득의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된 가르침은 현상 事

에 파묻혀 있는 것이니 증득함 과 가르침 은 항상 변에 있는 허물에證 敎

빠집니까 답한다 만약 분별하는 마음 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증득함과 가情

르침은 항상 변에 있을 것이고 만약 이치 에 근거한다면 증득함과 가르理

침은 오래 전부터 중도의 관계이어서 하나도 분별함이 없다

의상은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성과 삼무성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변계소집성 은 무상 이고 의타기성 은 무생 이며遍計所執性 無相 依他起性 無生

진실성 은 무성 이다 그래서 이 세 자성 이 항상 중眞實性 圓成實性 無性 自性

도 에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中道

변계소집성 은 모습이 없고 의타기성은 무생 이며 진실성은遍計所執性 無生

무성 이다 가지 자성이 항상 중도에 있고 가지 존재 이외에는 다시無性 法

증득함 과 가르침 도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분證 敎

별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인 은 이러한 이치 를 얻은至人 理

까닭에 그 경지에 대해서는 이름할 수 없지만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말

하기 때문에 말 은 현상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경전의 게송에서 말하言 事

기를 모든 여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응신應身

과 화신 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말한다 고 말한 것이化身

바로 그 뜻이다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問 證分之法 言相不及 言敎之法 在    

於事中者 證敎兩法 常在二邊過爲 答若約情說 證敎兩法 常在二邊 若約理 證敎兩法 舊來中道 一無

分別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所以得知 遍計無相 依他無生 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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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인 은 변계소집 에 따라 삼성 을 말하였고 그래서聖人 遍計所執 三性

중생들이 마음을 공부해서 점점 마음이 밝아져서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서야 삼무

성 을 나타내 보여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三無性 의상

은 범부의 분별하는 마음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말할 때에는 삼성 을 말하고三性

그 수행이 익어감에 따라서 삼무성 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삼성三無性

과 삼무성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과 삼무성을 소개한 다음에 의상은 삼성 에서 연기 의三性 緣起

無性 三種自性 常在中道 三法以外 更無證敎 是故當知 一無分別 是故至人得此理故 名相不及 爲生

說故 言在事中 故經偈云 一切諸如來 無有說佛法 隨其所應化 而爲演說法 卽其義也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是故聖者 隨遍計故 建立三性 且安    

窮心 漸漸已後 現三無性 覺悟夢人 此卽聖者大善巧也

의상의 주장에 따라서 삼성 과 삼무성 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세 자성 은 범三性 三無性 自性

부경계이고 삼무성 은 성인 의 지혜 경계라고 한다 경전에서 삼성 만을三無性 聖人 智慧 三性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삼성 과 삼무성 을 둘 다 말하는 경우가 있다 삼성만을 말하三性 三無性

는 것은 지혜에 입각하여 이 를 드러내기 때문이고 이는 행 에 기준점을 둔 것이다 삼성理 行

과 삼무성을 둘 다 말한 것은 중생이 분별하는 마음에 입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해 에 기준解

점을 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실제 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종류 자성은 모두 범부경계이다 그 이유는 무實

엇인가 중생의 마음 에 따라 현상 을 말하고 이론체계를 세웠기 때情 事 安立

문이다 종류 무자성 은 성인의 지혜 경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인無自性

의 지혜에 따라서 이치를 드러내고 이론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서 불교경전 가운데 어떤 경전에서는 삼성 이외에 삼무성 을 주장하지三性 三無性

않았고 또한 어떤 경전에서는 삼성이외에 삼무성을 따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이

유는 무엇인가 중생의 마음 에 따라 이론체계를 세운 경우에는 해 를 기준情 解

으로 한 것이므로 삼무성을 따로 말한 것이고 성인의 지혜에 따라 이치를 드러낸

것은 실천 에 근거한 것이므로 삼성이외에 따로 삼무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行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외에는 진실이 없는 것인데 어찌 하물며 삼성二 三性

이외에 따로 삼무성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무상 등의 지혜가 드러나면 필無相

경에는 어떠한 존재 도 존재하지 않으니 그 존재는 오직 중도 의 관계에 있法 中道

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 가 세워진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敎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 하華嚴一乘法界圖 若約實說 三種自性 皆是凡夫境    

界 何以故 隨性情說事安立 三種無自性 卽聖智境界 何以故 隨智顯理 非安立故 是故經中亦有處

三性以外 不立三無性 亦有處三性以外 別立三無性 所以者何 隨情安立 約解門故 別立三無性 隨智

顯理 約行門故 三性以外不立三無性 尙二以外無有眞實 何況三性以外 別有三無性 所以得知 無相

괄호 안의 한문 자는 한等智 現前 畢竟無法可對 唯在中道故 是故須解敎立所由 情 無 性  

국불교전서 권 쪽 주 주 주 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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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증득의 대상의 중도를 이끌어낸다 삼성 중 진실성 은 증득三性 眞實性

의 대상이고 의타기성 은 연기의 존재 이다 이 둘은 같은 점依他起性 緣起分法

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을 살펴보자 증득의 대상은 실상 에 근거해實相

서 말한 것이고 연기의 존재는 많은 연 을 좇아서 생긴 것이어서 이는 무자성緣 無

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실상과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같다 다른 점을自性

살펴보자 전자는 증득의 대상이고 후자는 연기의 존재이므로 서로 다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전하면 언어와 증득의 경지가 중도임이 전개된다 증득

한 경지는 진실성이라 할 수 있고 언어는 연기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이依他起性

다 따라서 진실성과 의타기성의 중도를 통해서 언어와 증득의 경지의 중도가 열

린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증득한 경지가 언어에 포함되어 있으면 증득한 경지가 언어인 지말 과 다枝末

르지 않다고 할 수 있고 전달하는 언어가 증득한 경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언어가

증득한 경지인 근본 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근본과 다르지 않으므로根本

말을 하지만 항상 마음은 고요하다 이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에 집착하지 않

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증득한 경지를 충분히 전달하였기 때

문이고 그래서 더 이상 언어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득한 경지가 언어인 지말 과 다르지 않으므로 마음은 고요하지만枝末

항상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을 해서 전

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진리를 증득하였다면 말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행

동으로 자신이 진리를 증득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

하는 것과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체득한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다 이 점에서 의상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증득의 경지는 중도에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묻는다 만약 그와 같다면 자신이 증득한 것으로 중생에게 말해주면 지말枝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華嚴一乘法界圖 問 如上所言 證分之法 及緣起分法    

有何差別 答 別不別 其義云何 證分之法 約實相說 唯證所知故 緣起分法 爲從衆緣生 無有自性 與

괄호 안의 한문은 한국불교전서 권 쪽 주 에 근거한 것이다本不異 是故不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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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늘 차별됩니까 답한다 만약 그 의미를末

안다면 증득한 것이 언설 에 있을 경우에는 증득한 것이 지말 과言說 枝末

다르지 않을 것이고 언설이 증득한 것에 있을 경우에는 이 근본言說 根本

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근본 과 다르지 않으므로 언설을 사言說 根本

용하지만 항상 고요하고 외형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

는 것이다 그리고 증득한 것이 지말 과 다르지 않으므로 고요하지만枝末

항상 언설을 사용하는 것이고 외형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는 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형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것이

므로 이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곧 말하는 것이며 또한 외형은 말하는 것이

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때 말하는 것은 곧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말하는 것도 존재

하지 않는 것이며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므로 말하지 않음도 존재하

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생 과 불생生 不

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生

다 모든 상대되는 차별의 가르침도 앞의 예를 준거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수십전법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IV. ( ):數十錢法

수십전법 곧 개의 동전을 세는 법은 법장 의 화엄사상에서는法藏

일즉일체 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一卽一切

의상은 동전을 세는 방식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인연 의 의因緣

미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 의 의미인데 인연은 속제 와 연결되緣起 俗諦 世俗諦

고 연기는 제일의제 와 연결된다고 하면서 속제와 제일第一義諦 眞諦 勝義諦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 상華嚴一乘法界圖 問若如是者 以自所證 爲衆生    

說 與末不異 尋常差別耶 答得其義 若爲所證在言 與末不異 言說在證 與本不異 與本不異故 用而常

寂 說而不說 與末不異故 寂而常用 不說而說 不說而說故 不說卽非不說 說而不說故 說卽非說 說卽

非說故 說卽不可得 不說卽非不說故 不說卽不可得 二俱不可得故 二俱不相妨 以是義故 說與不說

等無差別 生與不生 等無差別 動與不動 等無差別 一切差別相對法門 准例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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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의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법장의 화엄사상에서는 일즉일체를 설명

하기 위한 비유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서 의상은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의상화엄사상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세

한 내용을 살펴본다

개의 동전을 세어 가는 데 크게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개의 동전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세어 가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개의 동전이 개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는 관점에서 세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만 서로 자신의 개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고 모두 대한민국의 사람이므로 차

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첫 번째의 관점에서 개의 동전을 세어보자 여기도 가지 방식이 있

는데 첫째는 하나에서 까지 순차적으로 세어 가는 것이고 둘째는 에서

하나로 역으로 세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는 다른 개의 숫자와 관계 속에

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세어 가는 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 하

나와 관계 맺은 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없으면 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 개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의상은 일중십一

中十 이라고 표현했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속제세속제와 제일의제진제 승의제에 대한 중관학파의 일반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진제眞

는 사물의 바른 모습이 공 함을 깨닫는 것인데 이는 언어의 표현을 벗어諦 空

난 궁극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를 제일의제 라고 하기도 하고 승의제 라고 하기第一義諦 勝義諦

도 한다 속제 는 세속제 라고도 하는데 이는 현상계의 인과관계를俗諦 世俗諦

긍정하는 입장이고 또한 언어로 표현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어는 지식전달의 수단이고

이는 사회의 관습과 약속의 범위에서 진실이지만 궁극적인 의미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

서 불타는 제 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전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속제에 의지하지 않으二諦

면 존재의 바른 모습을 말할 수 없고 진제인 제일의제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열반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 가운데 인 이유에 대해 의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묻는다 현재에 하나라고 말한 것이 하나 가운데 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까 답한

다 대연기다라니법은 만약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을 결정코 알아야 한다 말한 바 하나라는 것은 자성의 존재로서 하나가

아니고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이고 내지 은 자성의 존재로서 이 아

니고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다 인연으로 생긴 모든 존재 는 한 가지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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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하나가 이고 가운데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가 이고

이 하나이다 첫 번째 접근하는 길에 다시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에서

까지 세어 가는 것이고 둘째는 에서 하나로 세어 내려가는 것이向上來

다 하나에서 까지 세어 가는 가운데 문 이 서로 다르다向下去 十門

첫째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도 나머지 가지와 인연 의 관계로 이因緣

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까지 세어 가는 데 근본수 이기 때本數

문이다 내지 열째는 하나와 관계 맺은 이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一中十

가 없으면 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

이다 나머지 가지도 이와 같으니 예 를 준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例

다 그 다음 에서 하나로 세어 내려가는 가운데 또한 문向下去 十門

이 있다 첫째는 이다 왜냐하면 도 나머지 가지와 인연의 관계에 있

기 때문이다 내지 열째는 과 관계 맺은 하나 이다 왜냐하면 이十中一

없으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은 아니기 때문이

다 나머지 가지도 이와 같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관점에서 개의 동전을 세어 보자 이는 개의 동전이

서로 긴밀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데 첫째는 하나에서 까지 순차적으로 세어 가는 것이고 둘째는 에서 하

나로 역으로 세어 가는 것이다 우선 하나는 다른 개의 동전과 관계 속에서 존

재하는 것이고 은 하나의 동전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하나다른

자성으로서 고정된 모습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재롭지 못하고 자재롭지 못한

것은 생 이지만 불생 의 생 이다 을 바탕으로 한 이다 불生 有 不生 空 生 有 空 有

생 의 생 은 곧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 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중不生 生 不住義

도 이며 중도의 의미는 생 과 불생 에 통하는 것이다中道 生 有 不生 空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問現言一者 何得一中 名爲十也 答    

大緣起陀羅尼法 若無一 一切卽不成 定知如是其相 如所言一者 非自性一 緣成故一 乃至十者 非自

性十 緣成故十 一切緣生法 無有一法定相有性 無自性故 卽不自在者 卽生不生生 不生生者 卽是不

괄호 안의 자는 한국불교전서 권 쪽住義 不住義者 卽是中道 中道義者 卽通生不生 中   

주 에 근거한 것이다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상 중華嚴一乘法界圖 一者 一卽十 十中一 二者 一卽    

十 十卽一 初門中 有二 一者 向上來 二者 向下去 言向上來中 有十門不同 一者一 何以故 緣成故

卽是本數 乃至 十者 一中十 何以故 若無一 十卽不成 仍十非一故 餘門亦如是 准例可知 言向下去中

亦有十門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乃至 十者十中一 何以故 若無十 一卽不成 仍一非十故 餘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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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전도 포함해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점을 의상은 일즉십一卽十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제 문이다 이 가운데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 길은 하나에서 까지 세어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는 것이向上去

다 첫째 길 가운데 문 이 같지 않다 첫째는 하나이다 왜냐向下來 十門

하면 하나는 나머지 가지와 인연 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내因緣

지 은 하나가 그대로 이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가 없다면 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연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길 가운데 또

한 문 이 있다 첫째는 이다 왜냐하면 은 나머지 가지와 인연十門

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내지 열째는 이 그대로 하나이다 만약 이 없

으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가지도 이 예 를 준거하라例

이러한 의미 때문에 하나 하나의 동전 가운데 문 이 구족했음을 알아十門

야 한다

의상은 개의 동전 세는 법을 설명하고 나서 동전을 세는 방식에 두 가지 의

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인연 의 의미인데 이는 동전을 세어나가는 것因緣

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연기 의 의미인데 이는 동전을 세어나가더라도 동전緣起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가 바뀐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의상은 이처럼 인연과 연기의 의미를 구분하고 나서 이를 통해서 속제와 제

일의제를 이끌어낸다 인연 은 속제에 속하는 것이고 연기 는 제일의因緣 緣起

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속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華嚴一乘法界圖 第二門 此中二門 一者 向上去之 二    

者向下來 初門中 十門不同 一者一 何以故 緣成故 乃至 十者 一卽十 何以故 若無一 十卽不成故

緣成故 第二門中 亦有十門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乃至 十者 十卽一 若無十 一卽不成故 餘者准例

以此義故 當知一一錢中 具足十門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상華嚴一乘法界圖 問如上所說去來義 其相云何 答自位    

不動 而恒去來 何以故 來去者 隨緣義 卽是因緣義 不動者 向本義 卽是緣起義

묻는다 위에서 말한 개의 동전을 세는 법 은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답한다 자신의去來義

위치 를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움직인다 왜냐하면 동전을 세는 것 은 연自位 去來 來去者 緣

에 따르는 것이니 곧 인연 의 의미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에因緣

향하는 의미 이니 곧 연기 의 의미이다向本義 緣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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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형이상학적 실체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제일의제는 성품에 근거하自性

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속제와 제일의제는 다르기도 하지만

중도를 말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한다 이 점에서 의상은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

를 말하는 것이다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라는 표현을 의상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르면서도 같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중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묻는다 인연 과 연기 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한다 다른 점도 있고因緣 緣起

같은 점도 있다 이른바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인연은 모습에 입각한 속

의 의미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 과 연 을 서로 견주어俗 因 緣

서 무자성 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니 바로 속제 의 근본이다無自性 俗諦

연기는 성품에 근거하여 분별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즉 하고 서卽

로 융합하여 평등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니 바로 제일의제 의 근본第一義諦

을 따르는 것이다 속제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제일의제를 따른다 따라서 경

전에서는 세제를 관찰함에 따라 곧 제일의제에 들어간다 고 말하였으니 바

로 그 의미이다 인연과 연기가 다른 점은 이와 같다 인연과 연기가 같다

는 점은 앞의 용수 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龍樹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상華嚴一乘法界圖 問因緣與緣起何別 答亦別亦同 所謂    

別義者 因緣者 隨隨相俗義別 卽是因緣相望 顯無自性義 正俗諦體也 緣起者 隨性無分別 卽是相卽

相融 顯平等義 正隨第一義體也 俗諦無自性故 順第一義 是故經云 隨順觀世諦 卽入第一義諦 卽其

괄호 안의 자는 한국불교전서 권 쪽 주 과 주義也 別義如是 同義如前龍樹釋 相 義   

에 근거한 것이다 화 

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 하華嚴一乘法界圖 故龍樹云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說爲是假名 亦是中道義 卽其義也 中道義者 是無分別義 無分別法 不守自性故 隨緣無盡 亦是不

住 是故當知 一中十 十中一 相容無碍 仍不相是 現一門中 具足十門 故明中智 一門中 有無盡義 如

一門 餘亦如是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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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일승과 삼승의 중도V. ( ):六相

육상 은 법장의 화엄사상에서는 일즉일체 를 비유적으로 표현하六相 一卽一切

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상의 화엄사상에서는 육상이 일즉일체를 설명하는 비유에

그치지 않고 일승원교 와 삼승별교 가 중도 의 관계에 있一乘圓敎 三乘別敎 中道

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 점이 의상화엄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

락에서는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관계가 중도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일승원

교와 삼승별교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일승원교 와 삼승별교 의 관계 중도1. ( ) ( ) :一乘圓敎 三乘別敎

의상은 육상 을 제시하여 중도를 설명한다 육상은 총상 별상六相 總相 別相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다同相 異相 成相 壞相 법계도 의 모습을 가지고  

육상을 살펴보자 총상 은 근본인 이다 별상 은 법계도 의 다總相 根本印 別相   

른 굴곡이다 그 이유는 별상 은 근본인 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別相 根本印

다 동상 은 근본인 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계도 의 굴곡同相 根本印   

이 다르지만 근본인 을 이루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이상 은 상 을根本印 異相 相

보태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본인 에 여러 굴곡이 있는데 이는 여러 굴곡根本印

이 따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상 은 요점만을 말한 것이成相

다 이는 근본인 을 이룬다 괴상 은 자세히 말한 것이다 법계도 가根本印 壞相   

여러 번 회전해서 굴곡을 이루었지만 이는 각각의 굴곡에서 보자면 원래부터 굴

곡이 아닌 그대로 선일 뿐인데 법계도 에서 전체에서 보자면 굴곡을 이룬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법장은 육상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말한다 총상 은 집 전체이고 별상 은 집總相 別相

을 이루는 서까래 등의 부분이다 이는 서까래 지붕 등이 모여서 집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동상

은 서까래 등이 각각 다르지만 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의미이고 이상同相 異相

은 서까래 등의 집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성상 은 서까래 등의 요소成相

가 모여서 집을 이룬다는 의미이고 괴상 은 서까래 등의 요소가 집을 이루고 있지만 서까壞相

래로서 자신의 개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華嚴一乘法界圖 所謂六相者 總相 別相 同相 異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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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육상 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연기무분별 의 이치 를六相 緣起無分別 理

나타낸다 육상 은 가르침의 핵심을 드러낸다 화엄경 은 칠처팔회六相 七處八  

로 이루어져 여러 품 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핵심은 십지품 이다會 品 十地品｢ ｣

그 이유는 십지품 이 근본이어서 다른 법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또 십지품 은｢ ｣ ｢ ｣

열 가지로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다르지만 초지 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초初地

지 에서 일어서지 않고서도 모든 지 의 공덕을 널리 포섭할 수 있기 때문初地 地

이다 더 나아가서 초지 도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념 이 중요하初地 一念

다 그 이유는 삼세 와 구세 가 그대로 일념이며 일체 가 그대로三世 九世 一切

하나 이기 때문이다一

이러한 육상 에 의해서 주반 주체와 주체에 종속된 것이 서로 이루六相 主伴

어져서 한 부분이 전체를 포섭한다 칠처팔회 를 이루는 회 를 살펴보七處八會 會

면 회 마다 화엄경 의 내용을 포섭한다 품 을 살펴보면 품 마다 화엄會 品 品   

경 의 내용을 포섭한다 문장을 살펴보면 문장과 구절마다 화엄경 의 내용을 포   

섭한다 이것이 다라니법 이다陀羅尼法 따라서 일즉일체 이므로 화一卽一切  

엄경 의 문장과 구절마다 화엄경 의 전체 의미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은   

成相 壞相 總相者 根本印 別相者 餘屈曲 別依止印 滿彼印故 同相者 入印故 所謂曲別而同印故

異相者 增相故 所謂第一第二等曲別增安故 成相者略說故 所謂成印故 壞相者 廣說故 所謂繁廻屈曲

괄호 안의 한문은 한국불교전서 권 쪽 주 에各各自本來不作故 一切緣生法 無不六相成也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의상은 다른 곳에서도 상을 말하고 있다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 

한국불교전서 권 중界圖 六種差相者 謂總相別相成相壞相 總相者 是根本入 別相者 餘九   

別依止本 滿彼本故 同相者 入故 異相者增相故 成相者略說故 壞相者廣說故 如世界成壞故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 하華嚴一乘法界圖 問六相者爲顯何義 答顯緣起無    

分別理故 以此六相義故 當知雖一部經七處八會及品類不同 而唯在地品 所以者何 是根本 攝法盡故

地品中 雖十地不同 而唯在初地 何以故 不起一地 普攝一切諸地功德故 一地中 雖多分不同 而唯在

一念 何以故 三世九世卽一念故 一切卽一故 如一念 多念亦如是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華嚴一乘法界圖 以此理故 陀羅尼法 主伴相成 隨擧    

一法 盡攝一切 若約會說 會會中盡攝一切 若約品說 品品盡攝一切 乃至若約文說 文文句句 盡攝一

이러한 이치 때문에 다라니법은 주 와 반切 何以故 若無此 彼不成故 陀羅尼法 法如是故 主 伴

이 서로 이루어져서 하나를 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섭한다 만약 회 를 말한다면 회會 會

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포섭하고 만약 품 을 말한다면 품 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品 品

을 거두어들이며 내지 문장을 말한다면 문장과 구절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포섭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라니법은 법 이 이와 같기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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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 의 문장과 구절이고 일체는 화엄경 의 전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모든 가르침에 적용하면 삼승별교와 일승원교의 중도로 전개

된다 이는 개개의 내용을 이루는 삼승별교는 일승원교를 함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상은 육상을 활용한다 총상 은 일승원교에 해總相

당하고 별상 은 삼승별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총상 과 별상 이別相 總相 別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므로 일승원교와 삼승별교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

은 중도관계에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총상 은 그 의미가 원교 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상 은總相 圓敎 別相

그 의미가 삼승교 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총상과 별상 성상三乘敎 成

과 괴상 등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벗어난 것도 아니며 같相 壞相 不卽不離

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항상 중도 에 있음과 같은不一不異 中道

것이다 그처럼 일승 과 삼승 도 또한 이와 같아서 주반 이一乘 三乘 主伴

서로 의지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벗어난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

른 것도 아니다 일승과 삼승이 비록 중생을 이롭게 하더라도 그 요점은

오직 중도에 있다 주반 이 서로 이루어서 법 을 드러내는 것도 이와主伴 法

같다 일승별교 와 삼승별교 도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면一乘別敎 三乘別敎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승원교 와 삼승별교 의 내용2. ( ) ( )一乘圓敎 三乘別敎

앞에서 일승원교와 삼승별교가 중도의 관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단락에서

는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일승원교는 다음의

열 가지를 갖추었다고 한다 첫째 동시구족상응문 이다 이 가운데同時具足相應門

십상 이 있으니 인 법 이 사 교 의 해 행十相 人 法 理 事 敎 義 解

인 과 이다 이 열 가지가 상응하여 전후가 없다 둘째 인다라망경계行 因 果

문 이다 이는 비유를 통해 이름한 것이다 셋째 비밀은현구성문因陀羅網境界門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하 상華嚴一乘法界圖 所謂 總相者 義當圓敎 別相者    

義當三乘敎 如總相別相成相壞相等 不卽不離 不一不異 常在中道 一乘三乘 如復如是 主伴相資 不

卽不離 不一不異 雖利益衆生 而唯在中道 主伴相成 顯法如是 一乘別敎 三乘別敎 准義可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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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연 을 따라서 이름한 것이다 넷째 미세상용안립문秘密隱顯俱成門 緣

이다 이는 연 을 따르는 모습에 입각해서 이름한 것이다 다微細相容安立門 緣

섯째 십세격법이성문 이다 이는 시간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여十世隔法異成門

섯째 제장순잡구덕문 이다 이는 사 를 따라서 이름한 것이다諸藏純雜具德門 事

일곱째 일다상용부동문 이다 이는 이 에 따라 이름한 것이다一多相容不同門 理

여덟째 제법상즉자재문 이다 이는 용 에 따라 이름한 것이고諸法相卽自在門 用

성품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홉째 수심회전선성문 이隨心廻轉善成門

다 이는 마음에 근거해서 이름한 것이다 열 번째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

이다 이는 지혜 에 입각해서 이름한 것이다門 智慧

이와 같은 열 가지를 갖추었으면 일승원교이고 돈교 이며 화엄경 이 여기頓敎   

에 속한다 반면에 열 가지를 일정부분 포함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

으면 삼승점교 이다 이 점에 대해 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三乘漸敎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상 중華嚴一乘法界圖 問一乘三乘分齊別義 因何得知    

答且依十門 卽知也 一同時具足相應門 於中有十相 謂人法理事敎義解行因果 此等十門相應 無有前

後 二因陀羅網境界門 此中具前十門俱義 從喩異耳 餘可准之 三秘密隱顯俱成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緣異耳 四微細相容安立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緣相異耳 五十世隔法異成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世異耳 六諸藏純雜具德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事異耳 七一多相容不同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

理異耳 八諸法相卽自在門 此亦具前十門俱義 從用異耳 亦可依性 九隨心廻轉善成門 此亦具前十門

俱義 從心異耳 十託事顯法生解門 此亦具前俱義 從智異耳 餘可准之

묻는다 일승과 삼승의 내용이 다른 점을 무엇으로 인해 알 수 있는가 답한다 우선 문十門

에 의지하면 곧 알 수 있다 첫 번째 동시구족상응문이다 이 가운데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것은 인 법 이 사 교 의 해 행 인 과 이다 이 문人 法 理 事 敎 義 解 行 因 果

이 상응하여 앞과 뒤가 없다 두 번째 인다라망경계문이다 이 가운데 앞의 문과 문十門

의 의미를 갖추었고 이는 비유를 달리할 뿐이다 나머지뒤의 가지 내용도 이것을 준거하라

세 번째 비밀은현구성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연 을 달緣

리하는 것일 뿐이다 네 번째 미세상용안립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연 의 모습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다 다섯째 십세격법이성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緣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세 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다 여섯째 제장순잡구덕문이다 이世

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사 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다 일곱째 일다事

상용부동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이 를 달리하는 것일理

뿐이다 여덟째 제법상즉자재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용用

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성품 에 의지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아홉째 수심性

회전선성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었는데 마음에 근거한 것이 다를 뿐

이다 열 번째 탁사현법생해문이다 이것도 앞의 문과 문의 의미를 갖추었는데 지혜에 근

거한 것이 다를 뿐이다 나머지도 이러한 내용에 준거해서 이해하라



의상화엄사상의 중심개념으로서 중도中道

위에서 말한 십현문 은 모두 다른 것이지만 만약 교의 의 내용이十玄門 敎義

이것십현문과 상응한다면 곧 일승원교 이고 돈교 에 포섭된一乘圓敎 頓敎

다 만약 모든 교의 의 내용이 이것십현문과 상응하지만 완벽하게 갖추敎義

지 못하였다면 곧 삼승점교 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三乘漸敎

같은 문 을 원만하게 구족한 것은 화엄경 의 가르침이다十門   

결론 중도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VI. :

이 글에서는 의상의 화엄사상의 중심개념이 중도 임을 밝히고자 하였다中道

장에서는 의상이 법계도 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일승과 삼승의  

조화중도이고 성품이 중도라는 점임을 밝혔다

장에서는 의상이 삼성 과 삼무성 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三性 三無性

증득한 경지와 언어의 중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삼성과 삼무성은 유식학파에

서 먼저 사용되었고 유식학파에서도 삼성과 삼무성은 비유비무 의 중도非有非無

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지만 의상은 여기서 더 나가서 증득한 경지와 언어의 중

도관계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의상의 중도이해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의

상에 따르면 삼성 가운데 진실성은 증득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의타기성은 연

기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한다 여기서 한 걸

음 더 나가면 연기하는 존재에 언어도 포함되므로 증득의 경지와 언어가 같으

면서 다르다는 중도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

장에서는 의상이 수십전법 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속제數十錢法

와 제일의제의 중도에 있음을 밝혔다 원래 법장의 화엄사상에서 수십전법은 일

즉일체 를 설명하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의상의 화엄사상에一卽一切

서는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 점에서 의상

화엄사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의상에 따르면 개의 동전을 세는 데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개의 동전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개의 동전이 자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上十玄門 皆別異 若敎義分齊 與    並

此相應者 卽是一乘圓敎 及頓敎攝 若諸敎義分 與此相應 而不具足者 卽是三乘漸敎 如是知也 如是

十門 具足圓者 如華嚴經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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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성을 지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동전을 세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

의 동전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동전을 세어 가는 것

이다 의상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동전을 세는 방식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다 하나는 인연 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 의 의미이다 그러면서因緣 緣起

인연의 의미는 속제와 연결되고 연기의 의미는 제일의제와 이어진다고 한다 이

속제와 제일의제는 다르기도 하지만 둘다 중도를 말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한다

의상이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르면

서도 같다는 것은 중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장에서는 의상이 육상 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승원교六相 一乘圓敎

와 삼승별교 의 관계가 중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장의 화엄사三乘別敎

상에서 육상은 일즉일체를 설명하는 비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의상은 육

상을 통해서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중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점도 의상화엄사상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상은 총상 은 일승원교이고 별상 은 삼승總相 別相

별교에 해당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중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승원교의 내

용은 십현문 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삼승별교도 십현문의 내용을 일정부十玄門

분 포함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의상의 화엄사상에서는 유식학파와 법장의 화엄사상에는 없었던 중도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중도를

말하고 있고 그 위에 증득한 경지와 언어의 중도 그리고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가르침은 일승원교의 의미로 승화될 수 있고 말

로 표현된 일승원교는 증득한 경지로 승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의상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말보다는 증득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의상화엄사상의

실천적 지향을 읽을 수 있다 나아가 의상은 중도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여여 는 어느 곳에 있는가 여여 는 자신의 법성 에 머문다如如 如如 法性

법성은 무엇을 모습으로 삼는가 분별없음으로 모습을 삼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항상 중도에 있어서 분별함이 없다

화엄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권 중華嚴一乘法界圖 如如在何處 如如在自法性 法性以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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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서 의상화엄사상이 중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

이 가지는 사상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상황을

분석해서 사상의 의미를 따지는 것이 사상사의 일반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철학의 개념을 분석해서 사상사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의

상사상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학의 개념을 통해 사

상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해도 의상화엄사상에 대한 전체적 지형 파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의상화엄사상의 사회적 역할을 두고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이기백

교수와 그렇지 않고 종교적 차원을 강조하는 김상현 교수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

한 대립은 정병삼 교수에 의해 조정된다 크게 보면 의상의 화엄사상이 왕실을 중

심으로 하는 정치체계가 안정되는 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겠

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상의 화엄사상이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고 보

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 은 전체구성一卽多 多卽一

원의 평등과 조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하나인 국왕에게 많은 백성이 복종하

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조화와 평등

의 이론이 당시 골품제사회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도 의상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래서 조화와 평등의 이론을 사회평등의 이념으로 제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화엄종단에 들어온 제자들은 평등하게 이끌고자 하였는데 이는 남의 집 종

노릇을 한 지통 과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진정 이 의상의智通 眞定

대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정병삼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는 쪽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의상의 화

엄사상에서 중도가 강조되는 점을 사상사의 이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시 말해서 정병삼 교수의 견해를 지지하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의

상의 행적에는 국가권력과 어느 정도 밀착한 대목도 있고 국가권력과 관계를 멀

爲相 以無分別爲相 是故一切 尋常在中道 無非無分別

정병삼 의상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쇄 쪽  

위의 책 쪽

따라서 김두진 의상 민음사 쪽에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면에서 화엄사상은 중앙집  

권적인 전제주의와 무언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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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대목도 있는데 이것을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라의 승상 김흠순과 김양도 등이 당나라에 와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김흠순 등은 비밀리에 의상에

게 사람을 보내어서 계획보다 앞서 년에 신라로 돌아가서 당나라가 침공하려

는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년에 의상은 태백산에 들어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서 부석사를 창건

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해석도 있어서 학계에서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국왕이 의상에게 토지와 노비를 주려고 하자 이러한 선물을 거절하였다

는 점이다 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불법 은 평등하여 윗사람과佛法

아랫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함께 지켜 갑니다 열반 

경 에서 팔부정재 승려가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가지 부정한 물건를八不淨財 

말했는데 어떻게 장전 을 가지고 노복을 부리겠습니까 빈도는 법계로 집을莊田

삼고 발우로 농사를 지어 법신 이라는 지혜의 목숨 이 이 몸을 의지해法身 慧命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은 삼국통일 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토목사업을 시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의상은 문무왕에게 글을 보내어서

왕의 정교 가 밝으면 초구 풀로 뒤덮인 언덕로 경계를 정한다고 해도政敎 草丘

백성들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는 재앙을 면하여 복이 될 것이지만

정교 가 밝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장성 을 쌓는다고 해政敎 長城

도 나라에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 을 쌓는 작업을 중지할城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첫째 사항은 의상이 국가권력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고 둘째 사항은 부석사를 지은 것이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논의가 있는 부분이고 셋째 사항은 의상이 국가권력에 대해 거리를 두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행적이 나온 배경에는 그의 중도의 이해가 일정

남동신 의상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의상기념관편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 불교시대사｢ ｣   

재수록 쪽 참조 김복순 원효와 의상의 행적 비교연구 원효학연구 집원｢ ｣   

효학연구원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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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작용했다고 필자는 보고자 한다 의상은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권력에 일정부

분 호응도 하고 또 일정 부분 거리를 둘 줄 아는 균형감각이 있는 인물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의상이 국가권력과 가까운 점에 기초해서 의상의 화엄사

상이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논의는 그 타당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상의 행적의 배경에는 그의 중도이해가 약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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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 yin-y an), ( , y an-ch'i), ( ,：◉ 因緣 ü 緣起 ü 一卽一切

i-chi i-qie), (an object of the enlightenment),

(an existence of y an-ch'i).ü

국 문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의상화엄사상의 핵심이 중도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점을 논증하기 위해 가지 항목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의상의 법계도 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일승 과 삼승 의 중도에一乘 三乘

있다고 의상은 말하고 있다 둘째 의상은 삼성 과 삼무성 의 관三性 三無性

계를 말하면서 언어와 증득한 경지가 중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원래 삼

성과 삼무성은 비유비무 의 중도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의상은 이非有非無

내용을 확대해서 언어와 증득한 경지의 중도 로까지 발전시키고 있中道

다 셋째 의상은 수십전법 을 통해서 속제 와 제일의제數十錢法 俗諦 第一

의 중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장의 화엄사상에서 수십전법은 일즉일체義諦

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는 데一卽一切

비해서 의상은 이 수십전법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속제와 제일의제의

중도를 제시하는 데 이르렀다 넷째 의상은 육상 의 설명을 통해서 일六相

승원교 와 삼승별교 의 중도를 제시하고 있다 법장의 화一乘圓敎 三乘別敎

엄사상에서 육상은 일즉일체를 설명하는 비유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의상은 더욱 진전시켜서 일승원교와 삼승별교의 중도 로까지 승화시킨中道

것이다 이렇게 중도가 의상화엄사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의상의 행적도

중도 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의상은 균형감각이 있는 인물이었기에中道

어느 때는 왕권과 밀착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또 어느 때는 왕권과 거리를

두기도 하였다 이런 의상사상의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중도中

라고 생각한다道


